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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류 철도 급전계통 고장점 표정 장치는 선로 조건 변화와 다중 열차 부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고장 거리 계산을 수행한다. 국내 교류 철도 급전 계통의 고장점 표정은 일반철도의 
경우 AT 흡상전류비 방식을, 고속철도는 리액턴스 방식을 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분기선, 삼각선, AT 미설치 말단선로 등 선로 환경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단일 방식의 
적용만으로 정확한 고장점 표정 오차가 기준치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장점 표정장치의 성능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선로 환경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인 오차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차량기지 및 분기 구간의 오차율이 가장 
높았으며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전차선로 고장 복구와 철도 급전 계통의 신뢰성 향상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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